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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적 화학회사 럭키의 화학조미료
광고
화학 조미료, MSG는 안 넣었나?

- 사용중인 조미료, 지금 확인하십시오.

최근 럭키가 식품사업에 뛰어들면서 일간지를 총동원해 소비자를 유혹하는 광고 문구의 하나이다.

대문짝만하게 인쇄된 이 광고 문구를 보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

이를데 없다.

광고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. 「조미료 포장에 적혀있는 L -글루타민산나트륨, 바로 화학조미료

M S G입니다.」「종합? 복합? 지금 쓰고계신 조미료에는 알고보면 화학조미료 M S G가 들어 있습니

다.」「조미료 역사 3 0여년동안 유해하다 무해하다 말도 많았던 화학조미료 MSG, MSG로 우리는 지

금까지 맛을 내왔습니다.」

「천연에 가까운 식품, 건강을 추구하는 식품, 고객이 원하는 식품-럭키가 화학조미료 M S G를 넣지

않은 새로운 양념을 개발, 맛있고 건강한 식생활에 앞장서겠습니다.」

- 「맛그린」

럭키가 돋보기까지 동원해 L -글루타민산나트륨을 강조하고, 신문기사 스크랩을 이용해「인체 부작

용」과 천식·두통·알레르기 등 유해성을 부각시킨 이 광고에서 럭키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

까?

아마도, 아니 정확히 말해 기존의 화학조미료는 M S G가 들어있어 유해하고, 럭키가 새로 내놓은「맛

그린」은 천연 성분만을 가미한 무해한-차별화된 조미료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을 것이다.

그들이「천연」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-현행 식품위생법상「천연」이라는 문구는 광고에

사용할 수 없음 - 「화학조미료」라는 문구와「M S G」를 강조함으로써「맛그린」의 차별화를 시도하는

동시에 1 0년전의「MSG 유해논쟁」을 재연, 영업 전략화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.

이러한 광고전략·영업전략은 대중매체가 홍수를 이루고, 이 매체속에서 자신의 의지보다는 대중매

체의 현란한 문구에 파뭏혀 헤매는 대중 소비자들의 심리와 현상도피 의식을 이용한 수단으로 널리

이용되고 있어 이를 크게 탓할 바는 아닐 것이다.

기업의 생리상 새 사업에 뛰어들고, 신제품을 내놓았으면 많이 팔아 많은 이익을 남겨야 하고, 이를

위해 마케팅전략을 세우고 영업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.

그러나,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, 그래서는 안되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.

바로, 기업윤리-도덕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. 아무리 기업이 이윤 추구의 집단이라 할지라도 해서

아니되는, 절대 하지 않아야 하는 선은 존재하는 것이다.

럭키의 주장대로 L -글루타민산나트륨( M S G )이 유해하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3 0여년동안 인체에

유해하고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는 조미료를 사용해온 바보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일 것이다. 아무

리 우매하기로서니 3 0여년을 몸에 해로운 식품을 섭취하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말이다.

또 럭키가 미원과 제일제당을 경쟁사로 인식하고 그들 회사의 시장을 빼앗아 영업을 영위하고자 하

는 심정은 이해가 가고도 남음이 있으나, 동종의 화학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

는 없는 것이다. -럭키는 직접적인 문구를 사용하지 않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런지 모르나 누

가 보아도 교묘한 광고 장난 이상은 아닌 것이다.

특히, 제일제당이 세제 등 생활용품 시장에 뛰어들어 럭키의 경쟁사로 부상하는데 대한 보복으로 럭

키가 식품시장에 뛰어든 것이 사실이라면, 선의의 경쟁을 통해 영업을 영위하고 소비자들에게 좋은

제품을 공급해줌으로써 경쟁사를 견제할 수도 있지 않은가?

더군다나, 럭키는 1 0여년전 3년여동안「크린랩」과 P V C랩의 유해성 문제- P V C랩 제조시 첨가되는

D O P의 발암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으며 법정에 까지 올라선 바 있지 않은가.



그 쓰라린 경험이 오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럭키가 오히혀 새로운 유

해성 문제를 일으켜 경쟁사를 매도하고 사회적 소모전을 유발시킨다면 아무도 납득하지 않으려 할

것이다.

그것도 국내 최대의 화학회사이며,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, 또「세계적」화학회사라고 자처하는

럭키가 …

럭키는 연간 매출액이 2조원을 훨씬 넘고 3조원에 약간 못미치는 국내 굴지의 화학회사로, 타 화학

기업을 이끌고 국가 화학산업 회생의 선봉장 역할을 하지는 못할 망정, 제발을 스스로 찍는 그런 우

매한 장난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.

결국, 화학제품은 유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.

2 0 0 0년을 불과 몇년 앞둔 이 시점에서 7 0 ~ 8 0년대에 써먹던 광고전략은 수정되어야 하고, 「동동 구

루무」의 체질 또한 떨쳐버려야 할 것이다.

「세계적」화학회사 럭키의 분발을 기대한다 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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